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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B는 곰곰, 탐사, 코멧 등 쿠팡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들을 총칭하는 말로, 쿠팡 자체 브랜드(Coupang
Private Label Brands)의 약자입니다. 고객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이 CPLB 상품의 구매 이유라고 말합니다.
고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쿠팡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전재환, 박은주 고객님
박은주: 우리 곰곰 양파!

전재환: 맞아맞아. 저희 아이가 카레를 정말 좋아해 가지고.

박은주: 가격이 저렴하니까 식재료를 많이 써도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전재환: 워낙 고물가 시대여서 사소한 제품 같은 경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생활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PB제품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https://news.coupang.com/archives/40468/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아나스타샤 고객님
아나스타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쿠팡 써서 쓴 지 5년 됐어요. 요리할 때 곰곰 토마토 자주 사요. 쿠팡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으
니까 와우 멤버십도 도움되고 너무 좋아요.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이명희 고객님
이명희: 최근에 탐사 세제 샀어요. 2L보다 훨씬 넘는 큰 게 4개가 1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슈퍼 다 다녀봤는데 쿠팡
이 제일 싸요.

전라남도 영암군에 사는 김광진 고객님



김광진: 홈플래닛 건전지를 아주 저렴하게 잘 구입했습니다. 영암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 자꾸 젊은 사람들이 적어져서 배송이 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제시간에 로켓배송을 해주더라고요.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유미애 고객님
유미애: 탐사 배변패드 구매했어요. (타제품은) 가격이 조금 나가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탐사 배변패드가) 저렴한데 흡수
력이 좋아서 앞으로 이걸로만 사용할 것 같아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김은서 고객님 /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강도원 고객님
김은서: (요즘) 사과가 금사과 되고 딸기도 엄청 비싸지는데, 쿠팡에서 (할인 행사한다고) 대량 매입했다고 들었어요. 관심 있어서
봤는데 진짜 확실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바로 각이지’하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고령딸기’ 이렇게 붙어서 오잖아요. 이런 게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농가에도?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배소봉 고객님
배소봉: 푸바오가 맨날 먹는 거 보고, 당근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가격도 다른 데 대비해서 괜찮은 반면에 되게 퀄리티도 좋아요.
곰곰 정말 애정 합니다. 이걸 진짜 끊을 수가 없어요.

거리에서 만난 고객님들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만든 쿠팡 PB 상품으로 생활비를 절약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고객님들
이 더 합리적인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쿠팡은 더 만족스러운 가격과 상품으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연관 포스트: 가벼운 지갑으로 무거운 장바구니를, 쿠팡 CPLB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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